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증명 방식이 PoW(작업증명)에서 PoS(지분증명)으로 전환되

는 ‘더 머지(The Merge)’ 업데이트가 오는 9월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이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새로운 이더리움 체제가 구

축되는데요. 이를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더리움2.0이라고 부릅니

다. 

 

물론 더 머지 업데이트가 이더리움2.0의 안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머지

가 끝나도 기존 이더리움1.0 블록체인의 마이그레이션 및 인테그레이션 등이 완

전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더 머지가 이더리움2.0을 위한 최소조건을 완

성하는 업데이트인 만큼,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이 더 머지를 주목하는 것 또

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인해 이더리움은 7월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급등할 동안 이더리움보다 더 크게 상승한 가상자산이 있었습

니다. 바로 이더리움클래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이더리움

은 지난 7월동안 약 66% 올랐지만, 이더리움클래식은 약 173% 급등했습니다. 이

더리움클래식이 이더리움 대비 3배에 살짝 못 미칠 정도로 폭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클래식과 이더리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클래식은 

2016년 ‘더 다오(THE DAO)’라는 해킹 사건을 기점으로 이더리움과 갈라진 가상자

산입니다. 원래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클래식이 한 몸이었지만, 더 다오 해킹 사

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의견이 엇갈려 하드포크를 진행

한 것입니다. 

 

이에 해킹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반대하면서 기존 PoW 블록 검증 방식에 찬성하

는 사람들은 이더리움클래식 진영에 남고, 해킹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PoS 전환

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드포크를 통해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체인으로 옮

겨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이더리움의 PoS 전환 업데이트가 예고될 때마다 

이더리움클래식이 급등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를 진행하

면서 PoS 전환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때도 이더리움클래식이 상승세를 보였습

니다. 

 

이더리움의 PoS 전환 발걸음에 이더리움클래식이 오르는 이유는 블록 증명 방식

이 PoW-PoS 과도기에 있는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PoW 시장의 강자로 있기 때

문입니다. 물론 PoW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는 비트코인이지만, 일반 채굴자 입장

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채굴되는 PoW 기반의 가상자산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는 활용되는 채굴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ASIC(주문형 반도체) 채굴

기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더리움은 GPU(그래픽처리장치) 채굴기를 활용해도 됩니

다. 비트코인 정도되는 가상자산을 채굴하려면 엄청난 연산력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ASIC급의 진입장벽이 높은 채굴기가 필요합니다. 일반 채굴자들은 비용 문

제 등으로 ASIC 채굴기를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GPU 기반의 채굴

기는 일반 채굴자들도 비교적 쉽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GPU 채굴기로 가장 널리 채굴되던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면 기존 

PoW 채굴자들이 다른 PoW 기반의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대안으

로 이더리움클래식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2.0 체제 구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더리움클래식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클래식은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기존 PoW 채굴자에게 좋은 대안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두 가상자산이 한 몸이었던 만큼, 기술적으로 

호환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25

일(현지시간) “PoW를 좋아한다면 이더리움클래식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더리움클래식은 좋은 대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 비트코인 채굴풀로 알려져 있는 앤트풀의 리옹 뤼 CEO(최고경영자)도 

지난 26일 “이더리움클래식 생태계에 10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앤

트풀의 이번 투자 목적은 PoW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클래식을 선

점해서 자사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더리움클

래식의 질주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클래식이 PoW 

내러티브로 인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일 뿐,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일부 외신에서는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PoS 전환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 반대 세력은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해서 PoW 기반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급등한 가상

자산을 본인만의 철저한 분석 없이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